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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Covid-19 is changing many aspects of child care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pandemic and mitigation efforts affected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summer of 2020.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mean differe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with SPS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sector of child care settings experienced different

difficulties and had various needs. Young children's lack of energy, child care

teachers' workload and stress, and principles’ efforts to interrupt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based on insufficient government guideline and supports were

revealed as the main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andem of influences

on daily life at child care centers. As policy makers consider additional guidelines

or supports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at child

care centers,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plans at various level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the unique needs of child care programs.

key words Covid-19 in child care programs, experiences of teachers and

principals under Covid-19, infection control at child care centers

Ⅰ. 서 론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일여 년의 시간이 경과했다. 2021년 2월 13일 0

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3,199명이며, 이 중 9세 이하 아동의 비율은

약 3.9%(3,241명)에 달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n.d.).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

이성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인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이후 국내외 확산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공급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사회적 면역 형성과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담보되지 않은 현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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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발생과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의 변화로 이어졌

으며, 공보육체계의 확립과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개정으로 보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던 보육현장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함께 전

국 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휴원 기간 중 학부모의 긴급 수요에 적극 대

응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돌봄 실시계획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이후 수차례 어린이

집 휴원의 연장 및 해제가 이루어졌고,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

별로 휴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2020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에 대비하여 전국 어

린이집에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2020)을 배포하였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

부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을 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감염증 관

리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운영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와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등이 포

함된다. 이후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 1월 28일 현재 대응지침 Ⅶ-2판(보건복지

부, 2021)을 배포하였다.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정책의 실행은 보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린이

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관련된 경험을 탐색

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 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현

황과 어려움을 고찰한 박영아와 조미현(2020)의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어린이집 내

관리체계를 구성하여 감염관리 및 예방교육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침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

었으나, 보육교사의 업무과중과 부모의 협조 부족 및 대체교사 수급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희나(2020)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특수 상황에 주목하여 D시의 가정어린

이집 원장 8명을 개별 면담하여 어려움을 탐색하였는데, 보육료 감소로 인한 재정적 위기와

긴급보육 상황에서의 서류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원장 50명을 대상으로 한 박인숙과 배지현(2020)의 연구에서 또한 어

린이집 운영과 함께 교사관리, 부모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방역용품 지원 등과 같은 정

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

화된 경험을 탐색한 연구 또한 소수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아현(2020)은 직장

어린이집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긴급보육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육교사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적 지원의 위축과

업무증가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보고했다. 반면 소수 영유아에 대한 개별적 지원과 안전교육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예린(2020)은 100여명의 보



코로나19 시대의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3

육교사를 대상으로 서술적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육교사는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에 대

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했으며, 마스크 속에 갇히게 된 새로운 일상

과 사라진 접촉 등으로 인한 혼란 및 업무 가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감염예방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언택트

시대의 확산을 고려할 때, 보육교직원의 경험을 고찰하는 추가적인 연구는 지속될 필요가 있

다. 특히, 앞서 고찰한 소수의 선행연구가 특정한 어린이집 유형이나 소재지에 국한된 보육교

직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수행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다양한 유형과 지역이 포함되도록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어린이집 유형에서

근무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난 또 다른 측면의 변화는 달라진 보육실태이다. 여기

에는 원아 수 변동이나 일과운영의 변화를 포함한 운영 실태, 코로나19 감염 및 예방과 관련

된 대응 실태, 영유아의 행동특성의 변화 실태, 그리고 정책 지원 및 요구 실태 등이 포함된

다. 이와 같은 보육실태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보육교직원들의 경험을 통해 유추될 수 있다.

즉, 휴원과 긴급보육으로 인한 보육료 감소와 교직원 인건비 지출에 대한 원장의 어려움(손희

나, 2020)은 일정 부분 어린이집 현원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그 변동의 추이는 기관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어린이집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감염 및 예방과 관

련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마스크 착용 필수 여부 등 개별 어린이집에 따른 대응

실태에서의 차이(박영아, 조미현, 2020)가 보고되고 있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접촉 최소화는 일과 운

영과 연동되어 보육 활동의 시간과 내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행동 특성에도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와 학기 초에 확산되면서 신입원아 적응과 부모교육 등 가정과의 연계에서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체교사 지원과 소독물품 공급 등 정책 지원

및 요구와 관련된 보육현장의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육 실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코로나19 확

산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경험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보육실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결과가 질적자료 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양

적자료에 근거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

장과 교사를 표집하고 질적자료와 양적자료를 병행 수집하여 혼합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고 발전적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

회적 지원과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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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의 경험은 어떠한가?

1-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은 어떠한가?

1-2.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교사의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는 어떠한가?

2-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2-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는 어떠한가?

2-3.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영유아의 행동 특성은 어떠한가?

2-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책 및 지원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크게 질적연구인 FGI 참여자와 양적연구인 실태조사 참여자로 구분된

다. FGI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구자가 정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Morgan, 1997),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보육교직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험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초점집단을 직무에 따라

원장집단과 교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FGI 참여자는 경기, 대구, 충북, 전남 소재 어린이집

원장 7명과 서울, 경기, 대구, 충북, 전남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6명으로, 재직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을 고려하여 편의표집으로 모집하였다.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FGI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원장 교사

구분 연령 지역 설립유형 구분 연령 지역 설립유형

원장A 45 경기 국공립 교사A 66 대구 민간

원장B 48 경기 민간 교사B 33 충북 직장

원장C 50 경기 직장 교사C 44 경기 국공립

원장D 41 충청 민간 교사D - 경기 민간

원장E 50 경기 가정 교사E 41 서울 민간

원장F 53 대구 국공립 교사F - 광주 가정

원장G - 광주 가정

주. 일부 참여자는 연령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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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태조사는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눈덩이표집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원장 745명

과 보육교사 1,3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표 2 참조). 먼저 원장의 경우 평균연령은 만 48

세, 보육경력은 18.55년으로 보고되었다. 재직 어린이집의 소재 지역은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

하였고, 경상권이 다음으로 높았으며(24.82%), 그 외 지역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소재지역

의 규모면에서는 중소도시 어린이집의 원장이 6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직

기관의 설립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과반이었으며,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시설의 비율은 27.52%였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68.05%, 어린이

집 관계자 중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또한 12.08%로 보고되었다.

표 2. 실태조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구분 원장(N = 745) 교사(N = 1,347)

연령(세)1) 48.20( 7.13) 38.06( 9.94)

보육 경력(년)
2)

18.55( 9.01) 7.64( 4.96)

재직기관 소재지역 권역

수도권 399(53.56) 569(42.24)

충청·강원권  84(11.28) 275(20.42)

경상권 185(24.83) 372(27.62)

전라·제주권  77(10.34) 131( 9.73)

재직기관 소재지역 규모

대도시 201(26.98) 597(44.32)

중소도시 484(64.97) 625(46.40)

농산어촌   60( 8.05) 125( 9.28)

재직기관 설립유형

정부지원시설 205(27.52) 520(38.60)

미지원시설-일반 163(21.88) 499(37.05)

미지원시설-가정 377(50.60) 328(24.35)

재직기관 감염병 관련 특성

  지역내 확진자 발생 507(68.05) 882(65.48)

  어린이집 관계자 중 확진자 발생   10( 1.34)  30( 2.23)

  어린이집 관계자 중 접촉자/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90(12.08) 244(18.11)

주1. 만 연령임.

주2. 원장의 보육경력은 원장경력과 교사경력을 합산한 것임.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만 38세, 경력은 7.64년이었다. 재직기관의

지역은 원장과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으나 충청·강원권의 참여 비율이 원장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소재지역의 규모 또한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46.40%와 44.32%로 유사하게

보고되었다. 재직기관의 설립유형은 정부지원시설, 일반 미지원시설,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각각 38.60%, 37.05%, 24.35%로,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재직 어린이집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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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2.23%로 낮았으나,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18.11%로 원장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2. 연구도구

FGI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코로

나19 발생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업무, 방역, 대응체제, 근무여건, 운영방식 등에 관해 묻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해당 질문지는 공동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고, 질문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지 현장전문가 2인(아동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요청하여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

사 두 집단에게 동일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초점 집단에 따라 질문에 할애하는 정도

나 확장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

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영유아 돌봄 관련 국내 선행연구(손희나, 2020; 정익중,

2020; 최예린, 2020)와 정부에서 2020년 8월에 공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어린

이집용 대응 지침 V-2판’(보건복지부, 2020) 및 본 연구의 FGI 분석 결과를 기초로 설문문항

이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연구대상 개인과 소속 기관에 대한 일반적 배경 특성 문항, 현황

에 대한 실태 문항, 그리고 요구 및 평가와 같은 의견 조사 문항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연구대상이 직접 기입 문항(예: 원아 수), 선다형 문항 및 리커트 척도 문항 등으

로 구성되었다. 문항 개발 후 각 문항을 타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원장용과

보육교사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8인의 보육현장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였다.

3. 자료수집 절차

FGI는 2020년 8월 10일과 8월 14일에 각각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면담

에 앞서 FGI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하였다. 면담은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들이 동석하여 면담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였다. 원장 대상의 면담

은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 대상의 면담은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이

후 추가적으로 SNS를 통해 의견을 보내온 FGI참여자의 의견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실태조사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린이집 원장 6명, 보육교사 7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과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본조사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원장용과 보육교사용 질문지의 링

크가 연구설명서와 함께 임의 선정된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발송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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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 800명으로, 특정 설립유형의 비율이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할당하여 가정어린이집 원장

53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중복응답 등으로 분석이 불가한 2명이 제외되어 총 74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보육교사의 경우 총 1,806명의 응답자 중 연장반 교사, 보조교사

등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364명과 데이터 클리닝에서 95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1,34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FGI 자료분석을 위해 녹화한 FGI 내용 자료를 연구보조자가 전사하여 문서화 하였으며, 연

구자들은 전사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집단 내 분석(within-group analysis)과 집단 간 분석

(between-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집단 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육경험에

대한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고, 집단 간 분석을 통해 두 초점집단의 경험을 독립적인 시각에

서 담아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Moustakas(1994)가 제안한 단계별 의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진술들로부터 의미있는 기술을 선별하고, 이로부터 일관된 내용요

소를 선정한 후 주제별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제별로 개별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생각

을 원문대로 기술한 후 이를 다시 의미의 관점에서 재기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집

단 전체의 경험과 생각을 원문대로 기술하고 이를 의미관점으로 재기술하였으며, 통합과정을

통해 집단별로 유사하거나 독특한 주제와 의미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공동연구자 2인이 함께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으며, FGI에 참여한 원장 1인과 교사 1인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여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원장 대상 FIG에서 36개 의미단위요약, 16개 하

위범주, 5개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교사 대상의 FIG에서 26개의 의미단위요약, 11개의 하위범

주와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편 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문항별 응답의 기초 통계를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및 빈도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 중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이 요구되는 문항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보육교직원의 경험

1) 원장의 경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에 대한 FGI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겪게 된 어린이집 원장

의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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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경험

범주 하위범주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적 상황

원아 수 변동에 따른 반 운영의 어려움

부모와 소통 및 신뢰의 어려움

아이들의 활동 제한과 스트레스, 적응의 문제

보육활동 제한과 업무 증가로 지쳐가는 교사

코로나19 상황 이해와 대처에서의 차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정도와 관련된 지역차이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

가정과 기관, 지자체와 기관 간 입장 차이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라는 특수성

대안적 보육프로그램 개발노력 및 한계 인식
새로운 대안 모색과 활용 노력

대안의 한계

새로운 상황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온전한 책임

확진 시 책임에 대한 두려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처리 및 대체 매뉴얼의 문제

인건비,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

능동적, 지속적인 지원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필요

주. 지면크기 상 의미단위는 생략하였음.

(1)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처한 문제적 상황

코로나19의 유행은 어린이집 전반에 매우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문

제적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반 운영의 어려움, 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의 어려움,

영유아의 활동 제한과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문제, 보육활동 제한과 업무 증가로 지쳐가는 교사

의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된다. 특히 2020년 2월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은 신학기와

맞물려 직접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신입원아가들어왔던한반이통으로다... 이제그만두게된상황이온거에요. 하루도등원하지않고...(원장E)

처음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연장반 교사를 한 3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

데.. 연장반에 대한 운영 자체가 좀 여러 변수들이 있었고 우선은 일단 연장 선생님을 1명만 채용을

하고 ... (중략) 지금은 이제 연장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지금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원장A)

또한 신입원아 오리엔테이션이나 부모참관 활동 등의 제약은 부모와의 소통 및 신뢰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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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부모님과 첫 만남이 스텝이 꼬였다고 할까요?”(원장B), “신

입학부모님들과의 라포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원장E) 등의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부모와의 소통이라는 원장A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교사의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잠깐 나가는 것조차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는 어린이집 밖으로 한 발짝

도 나가기가 어려운, 아직까지는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원장A)

교사들이 안 그래도 애들하고 마스크 끼고 하루종일 애착 형성도 안 되고... 애들이 교사의 마스크

낀 모습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럴 때 더 손이 가고 힘든데...(원장G)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의 보육활동이 변화되고 업무과중이 나타나고 있음을

문제적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교사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업무과중은 코로나

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업

무과중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장은 해당 내용을 주의 깊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서 지도점검까지 이번에 전국적으로 내려오면서 CCTV까지 돌려보면서 선생님들이 마

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하고 활동을 하는지... 또 그 뿐만 아니라 뭐, 점심시간에 일정 거리를 유

지를 해서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지 아이들하고 이야기 할 때 혹시라도 선생님이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건 아닌지 까지를 점검을 하면서 교사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교사들의 인권은

도대체 뭘까... (중략) 적어도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 정신

적으로 너무 지금 지쳐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거는 곧 아동학대하고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원장E)

(2) 코로나19 상황 이해와 대처에 대한 차이 인식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각 어린이집의 이해와 대처는 다양하였는데, 원장들은 이러한 다양

함을 지역 및 설립유형 등에 따른 차이로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

역 및 발생정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의

어린이집인 경우 한 반이 모두 퇴소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등록 원아수나 출석원아수에 전

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 유형에 따른 차이도 언급되었는데, 영아가 대부분인 가

정어린이집은 신체적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방

역, 대체인력, 마스크 등을 지원한 직장어린이집은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였다고 이

야기하기도 하였다.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환자가 발생이 많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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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그 지역으로 대피를 아닌 대피를 하고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보육하시겠

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줄퇴소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원장D)

지원이 이제 아무래도 규모나 시설의 어느 유형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

아요. 민간이나 가정은 온전히... 이게 운영에서의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원장E)

원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함에 있어 어린이집과 부모, 지자체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차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는 전통적으

로 보육 서비스의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가 보육에 대한 관점이나 보육 서비스의 목

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

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 주체별로 다른 입장 간 차이는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중심에 두

고 줄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님들은 어떤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저도 좀 민망한 경우고 부모님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린이집과 가정 둘 다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

요.(원장B)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에서 경험되는 또 다른 차이로, 원장들은 보육교직원이

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행정기관에서 지

원받은 무료 소독제가 너무 독해 소독제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원장E의 이야기, “직업

이 이러다보니 더 조심해야...”라는 원장D의 하소연은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보육교직원의 특

수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장시간 보호

하는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조심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반대

로 보육교직원들에게 큰 부담과 책임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네

번째 범주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3) 대안적 보육프로그램 개발노력 및 한계 인식

보육전반에 변화를 야기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자발적으로 그

리고 비자발적으로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

다. 부모와의 비대면 상호작용을 위해 키즈노트, 전화면담 등의 빈도를 높였고(원장C, 원장D,

원장E), 부모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원장E), 놀이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원장B, 원장

D), 유튜브 방송채널을 개설하는(원장D)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

장들은 그러한 대안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저조한 부모참여율, 키즈노트 등을 통한 상호

작용의 분명한 한계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

는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열린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이나 지역사회 연계 방법의 전환을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시대의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11

전화로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키즈노트에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많이 올려드리고 내용

을 보다 충실하게 하려는 노력 말고는 지금 어떤 대안이 좀 없더라구요.(원장E)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 부모면담을 하러 직접 방문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20%도

안 되는 인원수가 방문 해주셨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냥 전화 상담으로 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원장D)

(4) 새로운 상황발생에 대한 책임부담

네 번째로 도출된 주제범주는 앞서 설명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처에 대한 차

이’ 범주의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원장들은 어

린이집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이어졌다. 확진자 발생 시 기관정보 공개로 인해 어린이집이 폐원할 수 있다는

두려움(원장E), 주변지역 확진자 발생 시 운영 여부 판단의 어려움(원장B), 비상 긴급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족(원장A, 원장B, 원장E), 확진자 발생 시 행정기관의 책임 전가(원장C),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긴급보육 상황(원장E) 등은 모두 코로나19 발생 시의 모든

판단이 어린이집 원장에 있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어린이집이 져야한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복지부, 도청, 시청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

다 답변들이 굉장히.. 음.. 천편일률적으로 “잘 모르겠다”였어요. “잘 모르겠다”. 그니깐 어떤 정확한 지

침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시 재해대책본부 그쪽으로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담당

이 아니라서 말씀드릴게 없다. 그거는 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원장B)

이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시 받게 될 비난과 정신적 부담감도 이들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름 휴가기간을 잡고 선생님들 연차를 사용하게 했는데 어디 갔다가 코로나 환자와 경로가 겹친다던가.

이러면 마녀사냥을 당하고,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어디에 연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뉴스에서도 더 자극

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집에서 꼼짝없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짜 원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원장D)

(5)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요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한 대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행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아쉬움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미흡하다고 언급된 부분은 확진자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매뉴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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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장B, 원장G), 단발적이고 일원화되지 않은 행정지원(원장C), 확진자 발생 시 행정기관

의 수동적 태도(원장E), 대응지침에 명확한 한계규정과 책임소재 명시 부족(원장E) 등이었다.

이러한 원장들의 토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일관성, 능동성,

지속성, 명확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용 마스크도.. 뭐 사회복지과부에서도 얼마주고 아동복지과에서도 얼마주고 이렇게.. 대체로 일원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중략) 오늘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다고 해서 가면 10장 주고, 오늘

은 아동복지과에서 준데서 가면 몇 장 주고... 그거 모아서 한 번에 주면 좋잖아요.(원장C)

구체적으로, 원장들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보조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크게 공

감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아수의 감소 및 변동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요청으로, 실제로 지자체로부터 인력지원을 경험했던 원장F는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2) 교사의 경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한 FGI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겪게 된 보육교사

의 경험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교사의 경험

범주 하위범주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 위축과 사회성 발달에 대한 우려

영유아의 실외 놀이활동 및 외부활동의 감소

교사의 역할 변화: 방역

마스크 착용 관련 매뉴얼에 대한 요구

장시간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방역을 위한 노력과 이로 인한 어려움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위한 교사의 노력과 증가하는 피로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신체적으로 피로한 교사들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심리적으로 위축된 교사들

개인적 활동 축소로 커져가는 스트레스

가정 및 지자체의 지원요구
더욱 중요해지는 가정과의 소통

어린이집 및 가정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요구

주. 지면크기 상 의미단위는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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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해 우려되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긴급보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사들은 신입원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평소보다 어렵고 길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초반 3, 4월은 만 1세, 2세 친구들이 거의 막

오전에는 울음바다였고”라는 교사B의 이야기에서 초반 영아들의 적응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

한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교사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아들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있었다(교사D, 교사E).

어린이집 적응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긴급 보육할 때 뭐 유아반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신입원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달이 다양하기도 했고 한 명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 주에

한 명 나오고 해서 적응 할 때 쯤 하면 같이 울면서 다시 적응을 시작하고 그래서 좀 7월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안정감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아들도 발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많이 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교사B)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는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

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대응지침을 안내하였다. 이렇게 어린이집 내에서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교사 및 또래와의 신체적 접촉이 감소하고,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

한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서로의 표정을 완전히 인지할 수 없어

서 상호작용 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교사들은 마스크를 종일 착용하는 경우 서로의 표정

을 완전히 볼 수 없어 유아 간 갈등 해결이 원만하지 않으며(교사C), 서로의 감정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교사A, D, F). 또한

실외놀이와 외부활동의 감소로 영유아의 신체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염려하고 있었다. “한참 뛰어놀아야 하는 만 4, 5세 같은 경우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구요”라는 교사A와 “언어치료나 놀이치료를 다니는, 미술치료를 다니는 친

구들이 한, 두 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나가서” 염려하는 교사E의 이야기는

팬데믹 상황을 장기간 경험하고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달적 궤적을

추적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엄마들에게 보내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스킨십 하

는 부분이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변화해 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교사A)

(2) 교사의 역할 변화: 방역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수시소독 및 손 씻기, 환

기, 외부인 출입금지 등 다양하고 엄격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방역

관리의 주체가 되어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보육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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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어 하는 유아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해야 하고(교사A), 마스크 관리도 교사의 업무가 되었

다. “마스크 담을 수 있는 통을 따로... 기성품이랑 좀 접목을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는 교사B의 이야기에서 교사들이 방역을 위해 자체적으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 마스크, 그것 때문에도 부모님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으셔서 그 보관의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요.(교사C)

이러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위생관리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교사에게 요구하고

있어,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종일제 보육을 하며 장시간 마스크를 착

용한 채 언어적 상호작용을 지속하여 목이 쉬고(교사C), “마스크 성분이 안 좋은 건지, 이렇

게 마스크만 하면 기침이 더 난다”는 교사도 있다는 이야기(교사D)에서 하루 8시간 이상 마

스크를 쓰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3)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보육활동에 변화

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누리과정이 개정되어 교사들은 다양한 변화를 마주한 2020년이었다.

휴원과 정상등원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체험학습 및 특별활동이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교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변화에 대응하며 교사들의 긴장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고, 교사들은 신체적으로 소진되어 가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저희도 긴급보육이라고는 했는데 유아반 아이들이 거의 올 출석이라서요. 그래서 거의 각 반에서 했고

누리과정 그 개정된 걸로 하면은 조금 더 체력적으로 선생님들이 힘든 부분이 생긴 것 같고...(교사C)

예전에는 특활선생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신체활동이라던지 미술활동, 음악활동 같은 경우

에는 특활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깐 그 부분을 신경을 그렇게 안 썼는데 그런 부

분까지 유아들한테 다 교사가 고민을 하고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을 이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체력적

으로. (교사A)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 또한 신체적인 피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중간 중간에라도 조

금 휴게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교사C의 바램을 통해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보육교사의 체력적 소진을 막기 위한 논의와 현실적

인 대안이 필요하다.

(4)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교사들

언론에 보육교사의 감염과 해당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며, 교사들은 혹

시라도 자신이 집단감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B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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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위축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무외 시간 외출이 조심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어디

마트를 가도 학부모님을 만나면 괜찮은 건가, 내가 여기와도 괜찮은 건가싶어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교사D의 이야기에서 이들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이러한 불안감은 스

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 뿐 아니라 가족 특히 자녀까지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교사C, 교사F). 교사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스

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교사A), 카페에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였다(교사D). 교사들이 스트레스

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지원이 보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상황이다.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전파되는 거를 염려되는 마음에서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

하고 나서 외부활동을 정말 거의 안한 것 같아요. 휴가 때도 집에서만... 그런데 어머님들이 오히려, ‘아

우, 선생님 왜 휴가도 안가셨어요?’ 막 이럴 정도로 외부활동을 안 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구요. 불안감이 아직 좀... 옮긴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좀 위로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교사E)

(5) 가정 및 지자체의 지원요구

코로나 19 이후 교사들은 가정과의 소통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

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효과적인 방역과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등원 전 발열 확인부터 상황에 따라 갑

작스러운 하원이 이루어지는 때에 가정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어린이집 방역에 대한 의사소

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 긴급보육만 이루어지면 교사와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의 애착을 위해 비대면 의사소통도 필요하고, 영유아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가정과

의 소통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변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가정에 오랜 시간 있는 동안 어머니들께서

힘드시다는 이유만으로 안 해주셔서 처음으로 되돌아가기도 하고...(교사F)

교사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해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 장기간 이

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영유아의 입장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보육으로 인해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들의 가정보육 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한 해가 지속되면서 주양육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긴급보육 시 영유아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및 장남

감 대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사D)고 이야기하였고,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견학기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7권 제2호

16  

표 5.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상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정부지원시설

(n = 204)
미지원시설-일반

(n = 162)
미지원시설-가정

(n = 376)
전체

(N = 742)

코로나19 발생 전후 원아수 추이1)

정원 76.41(43.65) 57.50(48.41) 17.56( 3.61) 42.46(41.46)

2019년 8월 현원 63.13(44.10) 49.72(46.75) 16.55( 7.43) 36.60(38.35)

2020년 3월 현원 64.30(43.35) 45.86(45.20) 14.85(13.04) 35.22(38.90)

2020년 6월 현원
2)

64.40(43.35) 45.28(44.16) 14.39( 7.78) 34.89(38.02)

2020년 9월 현원 64.35(42.43) 46.48(43.81) 15.77(13.29) 35.83(38.11)

2020년 3월 긴급보육 23.35(21.41) 14.91(20.51) 9.16(42.01) 14.32(33.86)

2020년 9월 긴급보육 34.19(25.46) 24.51(23.29) 7.51( 3.97) 18.56(20.99)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자동차 극장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하더

라구요. 구청에서. 그것처럼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가정에서.. 그런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

램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부모들에게 알려드려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 자체에서 생기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교사A)

2.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상의 특성과 감염병 대응

현황 및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과 지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린이집 운영상의 특성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코로나19 발생 전후 어린이집의 현원을 비교해 볼 때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보였으나 뚜렷한 변화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일반 미지원시설과 가정어

린이집에 비해 정부지원시설은 63.13명에서 64.31명으로 늘어나, 코로나19 발생은 어린이집에

등록된 현원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한편 긴급보육을 이

용했던 원아는 대략 현원의 반수 정도로, 긴급돌봄 수요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2020년 3월 보다 9월에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가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등록을 유지하려는 부모의 동기, 출석일수가 기준일수에 이르지 못

하더라도 부모의 보육료 자부담이 면책되는 요인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현원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코로나

19 관련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도 어린이집의 재정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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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일과 운영의 가장 큰 변화
3)

개별놀이 중심의 자유놀이 운영 6.54( 34) 13.03( 65) 14.94( 49) 10.99(148)

등하원 및 가정연계 방식 변화 47.88(249) 28.86(144) 25.00( 82) 35.26(475)

지역사회 활동 불가 27.31(142) 32.46(162) 38.41(126) 31.92(430)

특별활동 미실시에 따른 오후일과 변화 6.15( 32) 12.42( 62) 17.07( 56) 11.14(150)

일렬 배치 방식의 급간식 및 낮잠 12.12( 63) 13.23( 66) 4.57( 15) 10.69(144)

계 100.00(520) 100.00(499) 100.00(328) 100.00(1,347)

주1. 원장 응답 결과임.

주2. 2020년 6월은 휴원이 해제되어 긴급보육에 해당하지 않음.

주3. 보육교사 응답 결과임.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어린이집 일과 운영상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

육교사들은 일과 운영상 주요한 변화 요인으로 등하원 및 가정연계방식의 변화(35.26%)와 지

역사회 활동불가(31.92%)를 꼽았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등하원시 부모 등 외부

인의 어린이집 원내 출입이 통제되면서, 기관과 부모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방식이 크게 변

화하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등하원 및 가정연계방식의 변화(47.88%)를 정부지원시설에서 일

과운영상 가장 큰 변화요인으로 꼽은 반면, 일반 미지원시설(32.46%)과 가정어린이집(38.41%)

의 경우 지역사회 활동불가를 가장 크게 변화된 일과 운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

표 6에서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감염병 예방 관련 대응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이 5점에 가깝게 보고되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린이집 원장대상 조사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가장 이행도가 높은 항목은 일

일 건강체크 실시(4.99점), 손세정제 및 휴지의 충분한 비치(4.98점), 수시 환기(4.9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매일 어린이집 원아의 발열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일일 건강체크는 보

육교직원이 전화나 직접 측정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서 감염병

관리 관련 업무증가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한편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관리 항목 중 다소 낮게 평가된 항목은 유증상자 격리장소 마련

(3.68점)과 급식 중 일렬식사(4.03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내 보육공간이 협소할수록

유증상 영유아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

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집 일과 중 자녀에게 의심증상이 발현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즉각 귀가하는데 협조적인 편으로 나타났다(4.55점). 이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유증상 영유아 발생 시 적절한 격리장소 확보의 어려움을 부모의 귀가 조치 협조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증상 보육교사 발생 시 어린이집의 대응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교사 배치와 같은 외부의

인력지원보다 기관 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즉, 유증상자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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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린이집의 감염병 대응 실태(원장 보고) 단위: 점, %

구분
정부지원시설

(n = 205)
미지원시설-일반

(n = 163)
미지원시설-가정

(n = 377)
전체

(N = 745)

감염병 확산 예방 실태1)

비상연락 체계 마련 4.82( .52) 4.87( .41) 4.83( .49) 4.84( .49)

손세정제 및 휴지 충분한 비치 4.98( .14) 4.98( .13) 4.97( .20) 4.98( .17)

일일 건강체크 실시 4.99( .07) 4.99( .78) 4.99( .72) 4.99( .07)

감염예방 필수물품 충분한 배치 4.90( .34) 4.83( .45) 4.85( .45) 4,86( .42)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실시 4.95( .20) 4.95( .24) 4.94( .29) 4.94( .26)

급식 중 일렬 식사 4.24( .99) 4.05(1.06) 3.91(1.13) 4.03(1.08)

유증상자 격리 장소 마련 3.79(1.27) 4.01(1.20) 3.48(1.42) 3.68(1.35)

의심증상 보육교사 대책 마련 4.86( .38) 4.70( .66) 4.65( .73) 4.71( .64)

매일 소독 4.92( .28) 4.95( .23) 4.94( .26) 4.94( .26)

의심증상 기타종사자 대책 마련 4.64( .76) 4.56( .94) 4.58( .85) 4.69( .85)

수시 환기 4.96( .22) 4.96( .19) 4.98( .13) 4.98( .17)

유증상 자녀의 의심증상 발현 시 즉각 귀가 여부1) 4.42( .94) 4.63( .69) 4.60( .81) 4.55( .83)

유증상 보육교사 발생 시 원내 대응 실태

유증상 교사 미발생 51.22(105) 75.46(123) 77.72(293) 69.93(521)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정상출근/경과 관찰 1.46( 3) .61( 1) .27( 1) .67( 5)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출근정지/원내업무조정 44.88( 92) 14.72( 24) 15.65( 59) 23.49(175)

진찰/검사 결과확보 전까지 출근정지/대체교사배치 2.44( 5) 9.20( 15) 6.37( 24) 5.91( 44)

계 100.00(205) 100.00(163) 100.00(377) 100.00(745)

주1.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원내 인력조정을 통하여 보육공백을 메우고, 유증상 교사에게 출근정

지를 내리는 빈도가 많았다. 특히 교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지원시설의 적극적인 대응

이 두드러졌다(44.88%). 한편, 정부미지원시설의 유증상자 미발생률(미지원시설-일반 75.46%,

미지원시설-가정 77.72%)이 정부지원시설(51.22%)에 비해 20% 이상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유 인력이 적은 편인 정부미지원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본인

의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우려해 혹시라도 유증상을 보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3)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표 7에서와 같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

사한 결과, 장기적인 발달상의 영향보다는 일과 중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행동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활동이나 실외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무료함과 활기 부족

(41.13%)을 가장 큰 부정적 행동변화로 꼽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바깥놀이와 외부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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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코로나19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보육교사 보고) 단위: %, 점

구분
영아

(n = 1,041)
유아

(n = 306)
전체

(N = 1,347)

영유아의 부정적 행동 변화1)

습관형성의 어려움 또는 퇴행 9.22( 96) 6.21( 19) 8.54( 115)

장기결석 또는 적응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초기 부적응 29.49( 307) 32.03( 98) 30.07( 405)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행동 증가 15.47( 161) 16.01( 49) 15.59( 210)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언어 사회성 발달 지연 4.61( 48) 4.90( 15) 4.68( 63)

특별활동 실외활동 부족으로 무료함 및 활기 부족 41.21( 429) 40.85( 125) 41.13( 554)

계 100.00(1,041) 100.00( 306)100.00(1,347)

감염병 대응 지침 적용 이후 신입원아 적응상의 어려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친밀감 형성 곤란 33.24( 346) 26.47( 81) 31.70( 427)

입구에서의 부모 분리로 영유아의 불안감 증가 14.12( 147) 15.36( 47) 14.40( 194)

가정과의 연계 제한으로 부모의 불안감 증가 6.72( 70) 10.46( 32) 7.57( 102)

입소시기 차이로 적응지도 곤란 38.71( 403) 32.68( 100) 37.34( 503)

OT 미실시 등으로 가정과의 신뢰관계 미형성 7.20( 75) 15.03( 46) 8.98( 121)

계 100.00(1,041) 100.00( 306)100.00(1,347)

마스크 착용의 영향
1)
(N = 847)

2)

마스크 착용에 대한 스트레스 발생(숨쉬기 어려움 등) 3.99(1.11) 3.93(1.09) 3.97(1.10)

미착용 관리소홀 등에 대한 마스크 관련 훈육 증가 3.09(1.26) 3.47(1.23) 3.22(1.26)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약 3.51(1.17) 3.50(1.15) 3.50(1.16)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제약 3.69(1.20) 3.74(1.18) 3.71(1.20)

마스크 착용자의 정서나 의도 파악의 어려움 3.46(1.12) 3.41(1.13) 3.44(1.13)

의사소통 제약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 2.85(1.17) 2.97(1.15) 2.89(1.27)

주1. 5점 척도 응답의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주2. 일과 중 영유아가 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응답한 학급의 교사만 응답함.

출입이 제한되면서, 좁은 실내 보육공간에서 교사와 원아가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데서 오는

단조로움과 폐쇄적인 상황이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장기결석이나 적응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초기 부적응(30.07%), 마스크 착용, 거

리두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행동 증가(15.59%) 등이 보고되었다. 감염병 지침 적용이후 부

모의 적응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별로 입소 일정이 제각각 잡히면

서, 신입원아 적응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입원아 적응 과정

에서 응답자의 37.34%가 입소시기 차이로 적응지도에 곤란을 겪었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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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및 요구 단위: %, 점

구분 항목

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수혜 여부1) 지원받음 지원받지 못함 계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 22.42(167) 77.58(578) 100.00(745)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14.09(105) 85.91(640) 100.00(745)

방역 또는 소독 관련 인력 지원 50.60(377) 49.40(368) 100.00(745)

체온계 지원 96.38(718) 3.62( 27) 100.00(745)

마스크 지원 96.38(718) 3.62( 27) 100.00(745)

소독약품 지원 92.35(688) 7.65( 57) 100.00(745)

방역예산용 운영비 지원 53.02(395) 46.98(350) 100.00(745)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66(221) 70.34(524) 100.00(745)

용으로 친밀감 형성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31.70%에 이르렀다. 기존에 활용하던 신입원아 입

소적응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감염병 관리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작동하기 어려우며, 이는

대안적인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 어려움 등 스트레스 발생(3.97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제약

(3.71점)등의 문제가 보고되었다. 그런데 원아들의 마스크 미착용이나 관리소홀과 관련하여

훈육이 증가(3.22점)하거나, 의사소통제약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2.89점)되는 경우는 상

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및 요구

표 8에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떤 지원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

고, 향후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집 대

상의 지원을 살펴보면, 체온계(96.38%), 마스크(96.38%), 소독약품(92.35%)과 같은 물품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수혜율 또한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물품지원과 함께 지

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지원과 대체인력, 교사에 대한 인력지원이

병행되었다. 방역예산용 운영비 지원(53.02%)과 원아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66%)의 경우 물품지원에 비해 수혜율은 높지 않지만 그 중요도는 다소 높게 평가받았다.

감염병 대응지침 및 관련 규정의 적절성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력지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 보육교사나 조리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되는 외부 대체

교사나 인력파견에 대하여 그 수혜율과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의 측면

에서 그간 확대되어왔던 외부인력 지원정책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기관 입장에서는 대체교사나 인력 역시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원내 출입으로 인해 감염

병 관리의 측면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된다. 즉 외부지원인력을 통한 일시적인 보육공백

해소 보다 비담임교사 등 내부 여유 인력 활용이 기관 입장에서 실제 활용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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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1)3) 중요도(전체)4)중요도(수혜자) 만족도(수혜자)

자가격리·유증상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n=109) 4.73( .74) 4.53( .88) 3.36( .92)

자가격리·유증상 조리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n=91) 4.73( .78) 4.52( .92) 3.17( .99)

방역 또는 소독 관련 인력 지원(n=421) 4.46(1.00) 4.49(1.00) 3.54(1.00)

체온계 지원(n=724) 4.74( .66) 4.75( .64) 4.05( .91)

마스크 지원(n=737) 4.79( .62) 4.79( .62) 3.73(1.04)

소독약품 지원(n=711) 4.81( .59) 4.81( .59) 3.91( .96)

방역예산 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n=478) 4.82( .63) 4.82( .60) 3.48(1.10)

원아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n=354) 4.82( .70) 4.81( .66) 3.61(1.24)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2)3) 영아 유아 t(df)

영유아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4.01( .92) 4.00( .86) .13(1,345)

개별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 3.96( .93) 4.12( .89) 2.64(1,345)
**

비대면 방식의 가정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89(1.05) 4.12( .87) 3.51(1,345)***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현장체험 장소 발굴 3.34(1.48) 3.66(1.41) 3.29(1,345)**

안전하게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인근 실외놀이터 확보 3.64(1.40) 3.95(1.22) 3.49(1,345)**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확대 3.56(1.30) 3.99(1.09) 5.21(1,345)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3.79(1.43) 4.11(1.24) 3.61(1,345)***

장애영유아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지도하는 대책 3.33(1.51) 3.91(1.23) 6.11(1,345)***

주1. 원장 응답의 결과임

주2. 교사 응답의 결과임.

주3. 5점 척도 응답의 결과임(5 = 매우 그러함, 1 = 전혀 그렇지 않음).

주4. 해당 정책에 따른 지원의 수혜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포함되었음.

** p < .01, *** p < .001.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책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보육활동

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보고되었다. 영유아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영아에 비해 유아 대상 정

책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 = .13~6.11, p < .01). 특히 유아반

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개별 놀이 중심의 보육활동 제공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4.12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놀이중심의 제4차 표준보육과정 취지를

살린 대안적인 프로그램이 보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방식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12점)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화나 서면, SNS

뿐만 아니라 줌(Zoom)과 같은 비대면 매체를 활용한 가정과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

여 영유아와 부모, 기관 간 아동중심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안전하게 방문 가

능한 현장체험 장소 발굴이나 안전한 실외놀이터 확보에 대한 요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한 실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맞춤형 대안

은 아니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영유아 1인당

보육면적 확대 역시 보육교사들의 높은 정책요구도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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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서의 생활과 기관 운영 방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

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코로나19가 보육현장

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이 어떠한 경험

을 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포스

트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원장

과 보육교사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를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특징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두 가지 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육

현장의 다양한 주체는 각각 고유한 경험과 요구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영유아

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이 지

연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일과 중 활기가 부족하거나 높은 스트레

스로 인한 행동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

해 증가된 업무 자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되고 있으며, 변화된 상황에서의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원장은 정부의 대응지침에 근거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적

극 참여하고 있으나, 분명한 한계를 경험함과 동시에 보육현장에 지원되던 기존의 정책과는

다소 다른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 현장의 각 주체가 코로

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변화된 환경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복합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자료 수집

또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된다는 혼합방법론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근거하여(양성은, 2006),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육현장의 정책 수용도와 대응 민감도

는 높은 수준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현장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정부에서 보육현장에 공지한 대응 지침이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구

체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최소 수준 중심의 정책이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

응지침의 경우, 일상적인 보육 시에는 발열체크, 손 씻기, 소독,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과 같

이 일괄 제시된 규정을 성실하게 따르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영유아가 마스크 착용 또

는 거리두기에 발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상적인 문제부터 보육교직원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 중 접촉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 등의 특별한 상황발

생 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지원이나 판단이 제한되어 대응지침의 효과가 급격하게 취약

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은 보

육상황에 보다 적절하게 강화되고, 개별 어린이집에 자가격리대상자 등 감염병 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주체별 의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는 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김정화, 황옥경, 권연희, 박지윤, 정연아, 2020). 이러한 지침의 구체화는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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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

한 보육교직원의 불안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비대면 시대 활용 가능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육현장의 수요가 매우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유아간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

라 자유놀이 및 대소집단 시간에 종전과는 다른 방식의 놀이와 활동의 진행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관계로 부모와 건물 밖에서 분리를 하고, 적응

기간 중 부모의 원내방문이 제한되며, 오후 일과 시간 중 실시되던 특별활동이 전면 축소되

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원외 놀이터 이용 등이 제한됨에 따라, 그 동안 일상적으로 진행되었

던 보육과정 실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다(장경은,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2020). 따라서 단

기적으로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적응 또는 대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

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들을 보육의 실제에 활용하는 방안

에 대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번 코로나19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

이집의 설립유형, 소재 지자체의 지원 여부, 담당 영유아의 연령 등에 따라 일부 응답의 차이

가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가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아, 감염병 대응 실태나 경험의 경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는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구분 없

이 보육료가 지원된 이례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즉, 출석 영유아의 수,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및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규모와는 관계없이 전국의 어린이집이 현원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

원받는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재택근무나 봉쇄조

치 등에 따라 보육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돌봄 종사자의 고용이 불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된 외국의 양상과는 다른 것으로(Bedrick & Daily, 2020), 민간이나 소외

지역의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반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설립유형이나 지자체의 지원 수준과는 무관하게 실외놀이터나

대체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 업무배제 교사 발생 시 원내 교사의 업무조정만으로 업무공백

의 대응이 어려운 어린이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공간이 협소한 어린이집과 같이 단위 어린이집의 구조적 질 수준이 낮은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 인력 또는 운영상의 여

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과

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Malik, Hamm, Lee, Davis, & Sojourner, 2020). 무엇보다 보육의 질

특성 중 구조적 질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보육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코로나19의 유행은 시설보육 중심의 양육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야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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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이 아

닌 어린이집에서 생애 초기의 자녀를 대리양육하는 방식이 대두되었다. 특히 무상보육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모 또는 개인 대리양육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영

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화되어, 2019년 기준 2세의 91.3%, 1세 영아의 81.1%가 어린이집

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53.5%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통계청, 2020) 어린이집 이용률은 실재하는 대리양육의 요구를 초과하는 것으

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대리양육의 필요에 따라 양육방식을 선택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애 초기의 과도한 시설보육 이용은 그동안 영유아

의 권리 차원에서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시설보육 중심에 그 초점을 두어왔다(보건복지부, 2013, 2017). 그러

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점이 사회 전반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가정보육과

시설보육이 공존하는 양육환경 조성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양육패러다임은 무

엇보다 아동중심의 양육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기초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긴급

하게 추진되어야 할 단기대책으로는 대안적 보육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나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준에

서 적절하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UNICEF, 2020). 이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개별놀이 중심의 보

육활동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에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가정 연계 프로그램과 실외 및 지역사회 활

동 제한에 따른 대체 활동 또한 보육현장에서 새롭게 요구되고 있으므로(장경은 등, 2020), 새

로운 방법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방문·활용

할 수 있는 현장체험 장소를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및 지원 정책이 지속

적으로 체계화 및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한 방역지침은 일반

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직적인 기준은 되나, 실제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기는 것으

로 현장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취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단계별 구

체적인 대응요령이 요구되며(김정화 등, 2020) 어린이집 재량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

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개선이 시스템의 전산화 및 고도화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현장에서는 원아의 건강상태나 긴급보육 신청을 원장 또는 교사

가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수기로 접수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초중등학교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

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이러한 시스템을 영유아에게 확대 적용하거나 연장반 도입을 위해

인프라가 마련된 어린이집의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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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일선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의 일과와 생활이 변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이외에 보육교직원은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근무 특성상 감염에 취약

하여 자신의 가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경험하며(Lopez et al., 2020), 자신이

다른 경로로 감염되어 어린이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는 염려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의 마음건강에 대한 관

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정익중,

2020. 10). 다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는 비대면 시대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스트레스 경감 또는 관리 방식을 발굴하여 지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장기 정책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금번 코로나19는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구조적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이 필수적임을 다시금 확인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질 높은 보육이 코로나19의 보호요인

임은 일관되게 밝혀진 결과로(Hashikawa et al., 2020; Malik et al., 2020),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에

서도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원내 실외놀이터 및 대체놀이공간 확보, 여유 있는 1인당 보육

면적과 격리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원내 공간의 확보, 상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은 감염병 예방

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후 다른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질 요인이 유용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간 과정적 질에 대한 관심

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구조적 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비대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육과정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장

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금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사-영유아간

상호작용 및 영유아간 상호작용의 방식에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보육

과정 운영이 자생적으로 개발되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교사가 화상으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상호작용이 활용된 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가 실시된

2020년 여름 시점에서는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영유아가 일과 중 행동적 어려움은 경험하더라도 나

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장경은 등(2020)의 연구 결

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적응이 장기적으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종단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

된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담임교사의 얼굴을 본 적 없는 신입원아와 부모가 어떠

한 방식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쌓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보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수준의 규모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시도별 분포와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확진자 상황과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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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관련 지원정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시작되었으나 인건비 지원의 문제로 전면 실시되지 못한 연장반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원아

모집, 교사 수급, 원내 교사 업무 조정 등의 여건이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부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 8월 15일 이후

시점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감염병 확산 정도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침이 상이

한 시기의 실태 및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육현장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질적자료

뿐만 아니라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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